


2
3
3
3

목차목차

목차
역사소설 - 전체
깨달음의 빛, 청자 (44회)
첨부파일(2)



첨부파일(2 )

깨달음의 빛, 청자 (44회)

작성일 2023.12.20 23:11 등록자 임지은 조회수 204

 깨달음의 빛 청자44.pdf 39  hit/ 316 .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홈페이지 팝업.jpg 4 hit/ 9 8.9  KB 다운로드

목록

박명숙  작성일20 23-12-23 21:11:13

뛰어난 예술작품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탄생하는 듯 합니다. 

권력 주도층 사회에서 자금형성 물품으로 

대량생산을 유도 했던 청자,  

세상은 끊임없는 암투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사당마을은 

모처럼 전성기가 왔네요. 

덕분에 도공들 모두 각자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명품들,  

균형 잡힌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것만도 어려웠을텐데,  

학의 무늬를 6 5개나 정교하게 상감했다는 

‘청자상감운학문병’ 
괴짜도공은 학이 되고 싶었을까요?  

무신정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과 상관없이 태어난 명품이네요.

소통과참여 >  강진글사랑 >  역사소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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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을  작성일20 23-12-22 19 :0 1:32

여인의 향기 

괴짜도공이 만든 상감청자를 보고 

행수도공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다. 

정한숙의 소설 '금당벽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벽면에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자 

지상의 열반의 세계에 도취한 주지가 꿇어 엎드리고 

뭇승들의 합장배례가 끊이지 않았다." 

'청자상감운학문병'에서 강진청자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둥글게 부푼 풍만한 어깨에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잘록하게 좁아졌다가 굽 가까이에서 살짝 벌어진다. 

거기에 상감기법을 통하여 하늘을 나는 

학과 구름을 새겨 넣었다. 

작가가 묘사한 청자를 보고 있자니,  

부드러운 곡선의 여인네가 수백년을 

건너 아지랑이처럼 너울거리는 듯하다.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생에서 한껏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향기로 여인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알 파치노'처럼.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예요!" 

젊은 여인, 청자와 탱고를 추고 싶은,  

"상감이 뭔지 몰라도 보이는 그게 

바로 청자예요!" 

워메 환장허겄다.오금이 저린다. 

무신정권 아래에서 청자가 꽃을 피웠다는 

건 한편으론 참 아이러니하다. 

하기야 인문을 숭상하는 문신들은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느라 예술이 꽃피울 여력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저 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창의력이 꽃필 수 있다. 

한편으론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었으리라. 

청자를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와 발전 

과정이 비슷한 것 같다. 

천신만고 끝에 세계1위에 오른 반도체 

기술이 대만 TSMC나 미국 엔비디아에 밀리고 있다. 

다 잘난 위정자들 탓이 크다. 

작가가 끄는대로 동서고금 종횡무진 

시대와 문화예술을 넘나드는 맛이 쏠쏠하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낼 만하다. 

~~~~~~~~~~~~~~~~~~~~~~~~~~~~~ 

앒은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깍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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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앒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승무/조지훈

문봉균  작성일20 23-12-21 20 :0 9 :50

천학 청자병 

천 마리 학이 나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천학 청자병'.괴짜 도공이 만든 이 청자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최충수의 가노와 함께 청자를 둘러보던 향리는 이 청자 앞에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꼼짝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절 탐진의 청자는 무신들이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대신과 호족들에게 고가로 팔았다. 

그 돈으로 같은 무신들을 다독거리는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상감기법도 이 때 만개하였던 것. 

사당마을은 상감청자만 굽는 가마가 늘어나고 행수도공들도 모여들었고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청자 운반선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하니 당시 탐진 청자가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알 것도 같다.다만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서울의 봄'에서 처럼 정통성이 없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행태를 보는 듯하여 비통함을 지을 수 없을 뿐이다.

김걸  작성일20 23-12-21 15:32:25

날씬한 몸체에는 42개의 원으로 된 창이 있는데,  둥근 창속에는 학이 

구름을 뚫고 위를 향해 날고,  창밖의 학 23마리는 구름 사이에서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학의 날개는 백토 상감으로 하고,  부리와 

다리는 흑토상감을 해서 기법의 절정을 보여 주었는데,  병에 새긴 학은

모두 6 5마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가만히 있을 때의 숫자이고,  괴짜

도공이 병을 빙글빙글 돌리자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로 비색 

창공을 나는 듯했다. 최충수 집사가 탄성을 질렀다.

“천 마리 학이 날아다니는 것 같시다!”

이에 행수도공이 말했다.

“천 마리 학이 나는 것 같다고 우리 도공덜 끼리는 ‘천학 청자병’이라고 

부르그만요. 서울 사람덜은 ‘청자상감구름학무니병’이라고 허드그만요.”

문식이 있는 관원들은 < 청자상감운학문병> 이라고 불렀다.

이 청자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감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http://www.gangjin.go.kr)



이 청자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감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인석  작성일20 23-12-20  23:33:27

아아,  상감청자가 무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팔려나가겠군요. 

예나 지금이나 정통성이 없는 정부는 늘 위태롭지요. 허니 온갖 금은보화로 

반대파를 회유하거나 숙청하는 일이 필연적일밖에요. 

우리 민족이 이토록 훌륭한 청자를 만들어 사용했으면서 오늘날 일본과 다르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온통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인 것은 참으로 안타 

깝습니다. 흙에서 온 도자기 속의 음식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요?

1

C O P YR IG HT ⓒ G ANG JIN-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gangjin.go.kr)




	목차
	역사소설 - 전체
	깨달음의 빛, 청자 (44회)
	첨부파일(2)



